
뉴질랜드 남섬의 동쪽 아름다운 해안에 자리잡은 더니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소규모 

도시입니다. 남반구의 에든버러로 알려진 더니든은 풍부한 자연과 함께 지식의 중심지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따뜻하고 친밀감 넘치는 지역사회로, 세련되고 활기찬 더니든은 매력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환영합니다, 더니든입니다.
뉴질랜드

뛰어난 주거 환경

여행 사업 학업 거주 및 
직장

1시간 45분

호주

웰링턴
1시간 10분

크라이스트처치
55분퀸즈타운

더니든
오마루

캐틀린즈

스튜어드 아일랜드

인버카길
테 아나우

밀포드 사운드

마운트 쿡

넬슨
1시간25분

오클랜드
1시간 45분

해밀턴
1시간

타우랑가
1시간

인구
학기 중에 도시 인구는 
13만 7백 명으로, 주민의 
거의 1/5이 학생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인사회와 
자매도시인 에든버러와 강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뉴질랜드 통계청, 전국 인구 
추계) 

주거
평균 주택가격은 41만 4천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2018년 8월, 뉴질랜드 부동산협회)

기후
더니든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각 계절마다 그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은 온화하고, 
겨울은 상쾌하고 맑습니다. 

기온
봄 12 ~ 17℃
여름 20 ~ 25℃
가을 13 ~ 17℃
겨울 4 ~ 13℃

연간 평균 강우량: 812 mm
연간 평균 일조시간: 1천 5백 85시간

시내 교통 소요시간

제일 바쁜 시간에도 주요 주거지에서 
도심까지 차량으로 평균 15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모스길에서 더니든의 
평균 통근시간은 22분 이내입니다.

뛰어난 주거환경
주민 87%가 삶의 질을 ‘양호’, ‘매우 
양호’, ‘아주 양호’라고 평가합니다. 
뉴질랜드 주요 6대 도시의 
평균 삶의 질 수치는 84%
입니다. 

더니든시의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의 
정신세계는 그렇지 않죠. 더니든에는 
교육 수준이 높고 박식하며,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교양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환경과도 
하나의 끈을 맺으며 사람들은 환경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킴 프레이저와 스티브 맥케이브

평균

15분
이내



교육 도시
선도적인 지식 중심 도시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더니든에는 도시 곳곳에 수준 높은 교육시설이 있어 
단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교육기관, 초등, 중학교에서 종합적인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갖춘 현대적인 교육환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1871년부터 국제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 교육을 자랑하는 
더니든의 2차 교육기관은 총 12개교로, 기본적으로 학교가 
지향하는 개성은 다르지만, 균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더니든의 오타고대학과 
오타고폴리텍에서는 연 3만 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하고, 
끊임없이 세계 수준의 연구를 발표하고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진취적인 기업 환경
더니든은 뛰어난 상업과 연구의 요람으로 그 
명성을 얻었고, 뉴질랜드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한 주요 도시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니든은 혁신의 선두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더니든은 전세계를 무대로 교육, 보건, 디자인, 관광, 기술, 
음식과 자연 제품 부문을 집중 공략하는 탄탄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더니든은 뉴질랜드의 첫 기가 시티로, 남반구에서 가장 빠른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가능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더니든 둘러보기
야외와 도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니든과 그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여가 활동에 
완벽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연과 숲길, 골프, 서핑, 
항만 크루즈, 연어 낚시, 승마와 산악 자전거 등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빈티지 
기차 트레일을 따라 개척 시대의 인상적인 풍경을 
즐겨보세요. 활기 넘치는 도심에서는 일년 내내 
풍성한 예술과 문화유산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며, 
다양한 축제와 전시회, 스포츠 경기로 온 도시가 
즐겁습니다.  더니든 곳곳을 탐험하다보면 독특한 
부티크 가게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더니든은 뉴질랜드의 야생 생물의 수도입니다. 시에서 
자동차로 얼마 걸리지 않는 오타고반도를 데이비드 
벨라미경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생태 관광의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론리 플래닛 가이드는 세계 10대 자전거길로 오타고 
반도를 두 번이나 선정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품격 있는 건축물 유산이 아름다운 
도시, 더니든의 금 채광 역사는 혁신적인 오늘날과 
조화롭습니다.  Conde Nast 트래블러는 더니든 기차역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기차역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더니든은 유네스코 지정 문학도시로 예술, 공연, 문화계의 
활기가 넘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훌륭한 박물관들이 도시의 역사와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니든은 남섬의 장관이랄 수 있는 이 지역을 탐험하기에 
이상적인 Southern Scenic Route (남부의 아름다운 길)
의 출발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달리면 인적 없는 해변, 
울창한 우림, 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호수, 산의 경이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 일과 생활의 조화를 찾으려 더니든으로 왔습니다. 이제 3년이 
되었는데, 매 순간순간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은 최고이고, 할 일도, 가볼 만한 좋은 곳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온 직후,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역사회가 매우 환영하고 지원해주었습니다.

톰 스위니, Crew Consulting 이사  

일하고 살며, 공부, 사업, 여행하기 좋은 더니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www.DunedinNZ.com

텔레그래프지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는 대학’으로 선정된 
오타고대학교

더니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남극광)을 
관측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18년 CNN 트래블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도시가 
더니든이라고 했습니다. 

더니든은 2018년 아름다운 
뉴질랜드 지키기 상 (Keep 
New Zealand Beautiful 
Awards)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상을 
받았습니다. 

더니든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길로 유명한 볼드윈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